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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맨 2개 광구 7억5000만배럴 확보

한국석유공사 주도의 한국 컨소시엄이 5월30일 예멘 현지에서 예멘 39 및 4광구 개발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

했다.

39 광구 및 4 광구는 2005년 7월과 9월에 각각 낙찰받아 2년여에 걸친 협상끝에 본계약을 체결한 광구로 추

정매장량이 총 7억5000만배럴에 달하고 있다.

39광구는 오만 접경의 육상광구로 예상 매장량이 5억배럴로 추정되며, 4광구는 예상 매장량이 총 2억5000만

배럴(확인 3600만배럴에 추정 2억1600만배럴)로 평가되는 예멘 중부 육상광구이다.

특히, 예멘 4광구는 3600만배럴의 매장량이 확인된 개발광구를 포함하고 있어 2008년 본격개발이 시작되면 

일일 5000배럴의 원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2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예멘에서 기존 3개를 포함 총 5개 광구 개발로 확대된다.

한국석유공사는 예멘에서 기존 2개(70 육상 및 16 해상) 운영권 사업 외에 추가로 39 및 4광구의 운영권 확

보에 성공함으로써 유전개발의 중심지역인 중동에서 다양한 개발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됐으며, 이라크 등 현

재 추진중인 중동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유전개발 사업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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